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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

ObjectivesObjectives: Animal husbandry workers could be exposed to various work hazards including toxic gases, chemicals such as 
pesticides or organic dust. Immunological evaluation focusing on respiratory allergic hypersensitivity occurrence was under-
taken for swine farm workers as a part of the study on immunologic status of dairy barn, swine confinement, and poultry 
farm workers. 

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 Peripheral bloods were collected from 25 workers at the year of 2001 and 12 workers at the year of 
2012 from swine farms located at Gyeonggi province, Korea. Seven adults not involved with animal husbandry were rec-
ruited at the year of 2001 from the same residential area as the swine farm workers’. Level of plasma IgE and 20 respiratory 
allergen-specific IgE were evaluated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ELISA kit. 

ResultsResults: Plasma IgE level was approximately five-fold higher in the swine farm workers regardless of the sampling year than 
the control subjects. Plant allergens from outdoor environments such as golden rod, pigweed, Russian thistle, or ragweed were 
the major allergens with positive reaction(allergen specific IgE≥0.7 IU/mL) for the swine farm workers at 2001 year. Mean-
while, house dust mite(Dermatophagoides farinae, D. pteronyssinus) and cockroach, typical indoor allergens in Korea, were 
the major respiratory allergens for the swine farm workers at 2012 year. 

ConclusionsConclusions: Overall, even though our results are primitive, the results suggest that immunological function of swine farm 
workers could be modulated toward type-2 r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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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위해한 직업군에 속한다. 

농업인들은 작업환경에서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과 같

은 화학적 유해인자 이외에도 각종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는 유기분진, 자외선, 고열, 진동, 근골격계질환 위험요

인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다(허용 등, 2003). 

특히 축산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경우 가축 분변이 

섞인 유기분진, 가축 배설물에 기인한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 살충제 등 농약,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등이 주요 유해인자로 

적시되고 있다(Molocznik, 2004; Myers et al., 2006; Davis 

et al., 2011). 

축산업 작업자들의 유기분진 노출에 따른 호흡기계 

질환 유병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

로 높아지고 있다(Omland, 2002; Heutelbeck et al., 2009; 

Basinas et al., 2012). 축사내 유기분진 노출은 작업자들

의 폐 기능 약화를 동반한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계 과민반응, 일명 농부폐증(farmer's lung)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don et al., 2000; Karjalaine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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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 유기분진에 노출에 따른 호흡기 알레르기 과

민반응 발현에는 분진내 함유된 내독소(endotoxin)가 

알레르기 반응을 촉매하는 면역증강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Kullman et al., 1998; Liu, 2002; Por-

tengen et al., 2005; Basinas et al., 2012).

축산 작업환경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혹은 기관

지염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주로 북유럽 및 미국 등 축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많

은 연구가 되어 있다(Iversen et al., 2000; Eduard et al., 2009; 

Elholm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반에 있어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 확보 및 작업환경과 각종 질환들의 

직업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진은 경기지역에서 양계업, 양돈

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면역기능을 평가

하여 발표한 바 있다(김형아 등, 2005). 비록 49명의 양

계업 및 25명의 양돈업 종사자, 51명의 대조군을 대상

으로 한 초기 단계의 연구였지만, 양계업 종사자 또는 

비축산업 대조군에 비해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호흡기 알레르기 과민반응의 면역학적 배경이 되는 혈

장 IgE 수준 및 히스타민 수준 항진, interleukin-4 또는 in-

terleukin-10 생성 수준 증가 등 type-2 helper T cell 기능 

항진에 기인하는 type-2 response의 우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연계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던 축산인

들이 작업하는 돈사에서 분진 및 내독소 수준을 평가한 

결과, 겨울철에 채취한 개인 호흡성분진 농도의 경우 조

사 대상 양돈장 50%에서 ACGIH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진내 내독소 농도는 돈사가 밀

폐되는 겨울철에 여름보다 유의하게 높았었다(유동호 등, 

2003).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도 축산작

업 환경에서 분진을 포함한 생물학적 유해인자 노출이 

축산인들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유병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그 배경기전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양돈업 작업자들의 직업

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없기에 호

흡기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 규모나 원인 물질, 작업 

위해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돈사의 사육환경이 양돈 축산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들에게 미치는 건강영향 특히 면역기능

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진의 2001년 연구의(김형아 등, 2005) 연장선상

에서 2001년 연구대상 양돈업 작업자들로부터 얻은 혈

장과 2012년 동일 지역 양돈업 작업자들로 부터 얻어

진 혈장을 이용하여 주요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 특이 IgE 

수준을 분석․비교하였다. 2001년에는 알레르기 항원 

특이 IgE 수준은 평가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

으로 양돈업 축산인들이 주로 노출되는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 종류와 항원 특이 IgE 항체 수준 분석을 통해 양

돈작업환경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1년 4월 경기도 I시에서 25명의 양돈업 종사 축

산인들 및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성․연령별로 mat-

ching한 대조군 7명의 혈액을 채취하고 혈장을 분리하여 

-80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2012년 7월에서 8월에 걸

쳐 경기도 G시 및 I시의 양돈업 종사자 12명으로부터 채

혈을 실시하였다. 해당 축산인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하고 채혈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은 뒤 10 mL 정맥

혈을 채취하였다(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

리 심의위원회 승인번호 : CR-12-095-RES-001-R). 2001

년과 2012년 각각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구성된 축산분

야 자문단과 협의 결과 우리나라 양돈업의 경우 비육돈 

기준 1,000~2,000두 사육 가족형 축산농가가 가장 많

기 때문에(농수축산신문 편집부, 2012) 연구 대상 지역

에서 비육돈을 1,000~2,000두 사육하고 있고 하루 8시간 

최소 3년 정도 돈사 작업을 해온 축주들을 대상자로 우

선 선정하였다. 이들 대상자 중에서 본 연구진의 참여 의

사 확인 과정에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축주들이 

최종 연구대상자가 되었다. 

2. 혈장내 total IgE 및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특이 IgE 

수준 측정 

혈장내 total IgE는 IBL 회사(IBL Immuno-Biological 

Laboratories, Hamburg, Germany)에서 구입한 kit를 사용

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기법

에 의해 정량하였다. 본 ELISA kit의 최소 측정 한계는 3 

ng/mL이다. 

독일의 r-biopharm(Darmstadt, Germany) 회사로부터 

RIDA Allergy Screen Panel 2 KO set를 구입하여 혈청

내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 특이 IgE 수준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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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을 위해 해당 알레르기 항원이 부착된 nitrocel-

lulose-membrane에 혈장 250 L를 떨어트리고 45분간 

실온에서 회전 교반시킨 후 biotinylated anti-human IgE 

antibody를 떨어트려 45분간 회전 교반시켰다. 이후 al-

kaline phosphate가 부착된 streptavidin을 떨어트리고 20

분간 교반 후 bromochloroindoyl phosphate/nitro blue tetra-

zolium 발색단을 떨어트린 후 20분간 추가 교반하였다. 

양성 반응 판정은 개발 회사에서 공급한 컴퓨터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nitrocellulose-membrane을 판독한 후 이

루어졌다. 특정 알레르기 항원 특이 IgE 수준이 0.7 IU/ 

mL 이상인 경우는 정상수준에 비해 해당 알레르기 항체

가 증가되어있는 양성으로 판정하였다(허용과 김형아, 

2008). 알레르기 항원으로는 미역취(golden rod), 털비름 

(pigweed), 명아주풀(Russian thistle), 민들레(dandelion), 

쑥(mugwort), 돼지풀(ragweed), 알터나리아 곰팡이(Al-
ternaria alternata), 아스퍼질러스 곰팡이(Aspergillus fu-
migatus), 잿빛곰팡이(Cladosporium herbarum), 푸른곰팡

이(Penicillium notatum), 고양이, 개, 바퀴벌레(cockroa-

ch), 집먼지(house dust), 미국집먼지진드기(Dermatop-
hagoides farinae), 유럽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
des pteronyssinus), 향기풀(sweet vernal grass), 갈대(reed), 

소나무(pine), 불란서국화(ox-eye-daisy) 총 20종 이었다.

3. 통계처리

군간 각 측정치의 유의한 차이는 SigmaPlot 통계프

로그램(SPSS, Chicago, USA)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혈장내 IgE 수준에 대한 군간 유의한 차이는 일차적으

로 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검증한 뒤 2001년 양돈 작업

자, 2012년 양돈 작업자, 2001년 선정 대조군 각각에 대하

여 Student's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2001년 선정 대조

군 수는 7명으로 작았지만 정규분포를 하였다. 20개 알레

르기 항원별 양성자 수 분포의 차이는 χ2 tes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p value가 0.05 이하일 때를 유의한 차이로 

판정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 축산 작업자들의 역학적 특성

Table 1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축산 작업자들의 연령, 

성, 축산업 종사 기간을 비교한 것이다. 2001년 조사 대

상 작업자들의 평균 연령은 47.5세로 당시 선정되었던 

대조군 40.7세 및 2012년 조사 대상자들 39.4세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축산업 종사 기간

Table 1. Mean age and animal husbandry work duration for the 
study subjects

Group 
No. of subjects
(female/male)

Mean±SD (year)

Age 
Animal 

husbandry work 
duration 

Swine husbandry 
worker (2001)

25 (2/23) 47.5 ± 9.2 13.7 ± 7.9

Swine husbandry 
worker (2012)

12 (0/12) 40.7 ± 7.7 15.4 ± 8.5

Control subject 
(2001)

7 (3/4) 39.4 ± 13.2

Figure 1. Upregulation of plasma IgE level (mean ± SE) in the 
swine worker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indicates significantly (p<0.05) lower IgE level than the 
2001 and 2012 swine worker group.

도 2001년 대상자 13.7년, 2012년 대상자 15.4년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과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등 호흡기 

알레르기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축산 작업자들의 혈장내 IgE 수준 분석

IgE 항체는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이환시 혈장 혹은 혈청내 수준이 증가하는 대표적

인 면역학적 지표치이다. 2001년 조사 대상 양돈 작업자

들의 평균 IgE 수준은 1192 ± 342 ng/mL이었고, 2012

년 조사 대상 양돈 작업자들은 977 ± 266 ng/mL이었다. 조

사 시기가 다른 양돈업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

이는 없었지만, 두 군 모두 2001년 선정된 비양돈업 종

사 대조군에 비해서는(251 ± 107 ng/mL)에 유의하게 높

은 수준이었다.

3.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 특이 IgE 수준 분석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은 크게 실내환경에서 유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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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and percentage of study subjects positive* to each respiratory allergen

Allergen

Swine husbandry worker 
(2001)

Swine husbandry worker 
(2012)

Control subjects
(2001)

No. (%) No. (%) No. (%)

Golden rod 14 (56) 0 (0) 1 (14)

Pigweed 14 (56) 0 (0) 3 (43)

Russian thistle 13 (52) 3 (25) 4 (57)

Dandelion 10 (40) 0 (0) 2 (29)

Mugwort 8 (32) 1 (8) 0 (0)

Ragweed 14 (56) 1 (8) 2 (29)

Alternaria alternata 6 (24) 2 (16) 4 (57)

Aspergillus fumigatus 2 (8) 0 (0) 2 (29)

Cladosporium herbarum 4 (16) 3 (25) 4 (57)

Penicillium notatum 5 (20) 3 (25) 3 (43)

Cat 1 (4) 0 (0) 0 (0)

Dog 3 (12) 3 (25) 0 (0)

Cockroach 11 (44) 4 (33) 2 (29)

Housedust 3 (12) 3 (25) 0 (0)

Dermatophagoides farinae 9 (36) 5 (42) 6 (86)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12 (48) 4 (33) 3 (43)

Sweet vernal grass 11 (44) 1 (8) 2 (29)

Reed 10 (40) 0 (0) 1 (14)

Pine 11 (44) 0 (0) 1 (14)

Ox-eye-daisy 9 (36) 1 (8) 1 (14)

Total 25 (100) 12 (100) 7 (100)

Distribution of allergen positive subjects among the 2001 swine husbandry workers, the 2012 swine husbandry workers, and the control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25, χ2=56.973, d.f.=38) by χ2 -test. *Positive reaction to each allergen: ≥0.7 IU/mL (class 2)

는 항원과 실외에서 유래하는 항원으로 나뉜다(D’Amato, 

2000; Richardson et al., 2005). 바퀴벌레,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 관련 항원, 곰팡이류 등은 대부분 실내 환경

에서 유래하며, 수목, 잡초, 화훼에서 유래하는 항원들

은 주로 실외에서 직접 노출되거나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노출되는 실외환경 항원에 속한다.

2001년 조사 양돈업 작업자들의 경우 전체 대상자들의 

50% 이상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항원으로는 미역취, 

털비름, 명아주풀, 돼지풀로서 모두 자연에서 노출되는 

실외환경 항원이었다(Table 2). 주로 축사 등 실내환경

에서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항원들인 곰팡이

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25% 이하의 양성반응율을 보였다. 

또 다른 실내환경 유래 항원인 바퀴벌레, 미국집먼지진

드기, 유럽집먼지진드기에는 각각 44%, 36%, 48% 양

성반응률을 보였다. 반면 2012년 조사 양돈업 작업자

들의 경우 미국집먼지진드기, 유럽집먼지진드기, 바퀴벌

레에서 각각 42%, 33%, 33% 양성반응률로 다른 항원들

에 비해 높은 양성반응을 보였다. 또한 집먼지, 잿빛곰팡

이, 푸른곰팡이에서도 25% 양성반응을 보인 반면, 명아

주풀(25%)을 제외하고는 2001년 연구대상자들에서 높

은 양성반응을 나타냈던 미역취, 털비름, 돼지풀에서는 

양성반응자가 1명 또는 없었다. 양돈업에 종사하지 않

는 2001년 조사된 대조군에서 40% 이상의 양성반응을 

보인 항원으로는 미국집먼지진드기(86%), 잿빛곰팡

이, 알터나리아 곰팡이, 명아주풀(57%), 유럽집먼지진

드기, 푸른곰팡이, 털비름(43%) 순으로 대부분 실내환

경에서 유래하는 항원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2001년 양돈 작업자, 2012년 양돈 작업자, 2001년 선정 

대조군 각각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별 양성자 수 

분포에 있어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Ⅳ. 고 찰 

돈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인자 중에서 유기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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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노출에 따른 호흡기 알레르기성 질환 발생의 위험

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유럽, 미국 등 축산업이 국가 경

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수행

된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인지되고 있는 바이다(Omland, 

2002; Heutelbeck et al., 2009; Basinas et al., 2012).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양돈업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호흡기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 규모나 원인 물

질, 작업 위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우리

나라 축산 농가 특히 양돈업계에 공포스럽게 다가왔던 

구제역 대유행은 양돈 농장에 대한 현장 접근을 지극히 

어렵게 하고 있어 양돈 농장 작업환경 평가 및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구 수행에 막대한 애로사항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 연구 대상자 수

를 당초에는 2001년 대상자 정도인 25~30명 정도(김형

아 등, 2005) 계획하였지만 실제 참여자는 12명에 그쳤

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양돈 농가 중 약 

14%를 차지하는 경기지역에서(농수축산신문 편집부, 

2012) 선정되었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본 연구가 사람

에 대한 실험연구로서 추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혈장내 IgE 분석 결과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조

군에 비해 양돈업 축산인들에서 유의하게 높은 IgE 수

준을 보였다. IgE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1형 과민반응(type 1 hypersensitivity) 발

현의 대표적인 면역학적 지표치이다(Abbas et al., 2007). 

즉, 알레르기 항원 특이 IgE가 B 임파구로부터 생성된 후 

비만세포나 호염구등의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IgE recep-

tor(FcεRI 또는 RII)에 결합하면 이들 면역세포의 활성

화를 유도하게 되고 그 결과 히스타민이나 leukotriene

같은 과민반응 유도체가 분비되어 호흡기 알레르기의 

특징적인 증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IgE 수준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양돈 축산인들의 면역체계가 1형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용이하게 발현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혈장내 IgE 수준은 양로원, 어린이집 등 다중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평균 연령: 34.1 

± 10.9세)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Heo et al., 2010)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 단자 검사 양성자들

의 혈장내 IgE 수준(1,883 ± 2,456 ng/ml) 보다는 낮았

지만 동일 연구에서 피부 단자 검사 음성자들의 수준

(183 ± 321 ng/ml)보다는 높았다. 피부 단자 검사 음성

자들의 IgE 수준이 본 연구의 비양돈업 대조군과(251 ± 

107 ng/ml) 유사한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양돈업 종

사자들의 혈장내 IgE 수준은 정상보다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성인에 대한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호

흡기 질환에 대한 유병률은 조사결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4-7% 선으로 추계하고 있다(김상훈 등, 2001; 김경호 

등, 2005).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감작률을 보면 

1개 이상의 항원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감작률이 2001

년 발표된 서울에서 조사된 경우는 26.9%(김상훈 등, 2001), 

71.9%(김철우 등, 2001), 2005년 발표된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59.5%(김경호 등, 2005), 2011년 

발표된 강원지역의 경우 38.2%로(이명규 등, 2011) 조

사 시기, 조사대상자의 특성(병원 내원 환자, 지역 거주민 

등), 감작 검사 포함 항원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항원별 감작률을 보면 발표 결과마다 

값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높은 감작률을 보인 것은 미

국집먼지진드기, 유럽집먼지진드기로 14~53% 범위였

으며, 털비름, 돼지풀, 쑥 등 자연에서 노출되는 식물성 실

외환경 항원 및 실내환경에서 유래하는 항원 중의 하

나인 곰팡이류에 대한 감작률은 3~19% 정도로 집먼지

진드기에 비해 1/3~1/5 수준으로 낮았다. 또한 바퀴벌

레에 대한 감작률은 5~26% 수준으로 집먼지진드기와 

더불어 주요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에 속하였다. 

이들 기존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몇 가

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집먼

지진드기, 바퀴벌레 등 실내환경 알레르기 항원에 대

한 감작률이 실외환경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감작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2001년 축산 작업자들의 경

우 미역취, 털비름, 명아주풀, 돼지풀 등 자연에서 노출되

는 실외환경 항원에 대한 감작률이 실내환경 유래 항원인 

바퀴벌레, 미국집먼지진드기, 유럽집먼지진드기에 대한 

감작률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비록 바퀴벌레, 미국집

먼지진드기, 유럽집먼지진드기 등 실내환경 유래 항원에 

대한 감작률이 각각 44%, 36%, 48%로 미역취(56%), 

털비름(56%), 명아주풀(52%), 돼지풀(56%) 등 실외환경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감작률에 비해 낮았지만 2012년 

축산 작업자들의 결과와(바퀴벌레, 33%; 미국집먼지

진드기, 42%; 유럽집먼지진드기 33%)와 비교할 때는 

높았다. 또한 2012년 축산 작업자들의 결과는 기존 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우리나라 전체 성인들의 호흡

기 알레르기 항원 감작 성향과 유사하다. 본 연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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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양로원, 지하철 역사, 슈퍼마켓 등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던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 

양성 반응 평가에서도 집먼지진드기, 곰팡이류, 바퀴벌레 

등 실내환경 항원 감작률이 식물성 실외환경 항원에 비

해 높았었다(Kim et al., 2006; Heo et al., 2010). 2001년, 

2012년 조사 대상이 되었던 축산 작업자들에서 보여준 

주요 감작 항원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항

원 노출이 많은 시기에 해당 항원 특이 IgE 수준 역시 증

가된다는 보고에 의거하면(Nahm et al., 1997, Sato et al., 

1996) 2001년 연구 대상자들의 채혈 시기가 봄철인 4월

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여서 수목, 잡초, 화훼에

서 유래하는 항원에 대한 감작률이 높았을 것이라는 추

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연구 대상 양돈업 작업

자들의 50%이상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항원은 미역

취, 털비름, 명아주풀, 돼지풀로서 이들이 모두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꽃이 피는 식물인임을 감안하면 채혈 시

기가 이들 항원에 대한 높은 감작률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2001년과 2012

년 대상 양돈 농장의 시설 차이를 관련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현재로서는 추론에 불과하지만 2001년 연구

대상 농장들에 비해 2012년 대상 농장들이 보다 밀폐

되어 외부로부터 공기 유입이 제한되었다면 이 작업환

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실외환경 유래 항원에 노출

될 기회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미역취, 털비름, 명아주풀, 

돼지풀 등 실외에서 유입되는 항원들에 대한 감작률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돈 축산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면역체계 특히 호흡기 알레르기 과민반응 관련 면역 

기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일차적인 결과로 

혈장내 IgE 수준 및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별 양성반응

률을 분석하였다. 혈장내 IgE 분석 결과 축산업에 종사

하지 않는 대조군에 비해 양돈업 축산인들에서 유의하

게 높은 IgE 수준을 보여 양돈 축산인들의 면역체계가 

1형 알레르기 과민반응 발현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축산인들은 주로 잡초, 

화훼 등 자연환경 유래 항원이 주요 알레르기 항원으

로 나타난 반면, 2012년 축산인들의 경우는 집먼지진

드기, 바퀴벌레, 곰팡이 등 실내환경 유래 항원이 주를 

이루어서 주요감작 항원 종류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본격적인 양돈업 종사 작업자들의 

면역기능 평가시 알레르기성 질환 발생 배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포면역 및 체액면역 기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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